
2025년 변리사 62회 1차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 총평

- 변리사 스쿨 장병선-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 문제는 늘 그래왔듯이 최근 2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충분
히 풀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분들,은 충분히 9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근 2년간에 비
해 이번 시험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림자료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최
근 2년간 지구과학 문제에 그림이 너무 없어서 변리사 스쿨 지구과학 강의에서는 예상문
제 풀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그림이 나오는 문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번 62회 지구과학에서는 표가 나오는 문제 1개,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5개로 
평년에 비해 그림 자료가 상당히 많이 실려, 제 강의가 바람직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자평
을 해보기도 합니다. 

10문제 중 고체 지구 파트가 역시나 5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35번 지층의 연대를 파악해서 지질시대, 표준화석과 연계된 문제 정도가 여러 개념이 복
합된 문제였다는 것 정도가 조금 까다롭게 보입니다.

대기과학 쪽에서는 36번 지상풍 문제와 38번 대기 안정도에 관한 2문제가 출제되었는
데, 역시 문제 풀이 강의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천문학 쪽에서는 37번 달의 위상, 40번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정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고, 지구 일반에서도 39번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는 간단한 개념이 출제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험 역시, 제가 개념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구과학을 대하는 넓고 
얉은 지식(지대넓얕)”이 반영된 전형적인 시험이었던 것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연과학 과목에 비해 지구과학은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것, 그닥 추천하지 않으며, 
그 수준은 “개념강의”와 “기출 분석 강의”,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 강의”면 충분하다는 
것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총평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바랍니다!


